
지스트, 신선설농탕 창업주

오억근 회장 초청 감사패 전달 및 오찬
- 신선설농탕 오억근 회장, 지스트 개원 초 교수회관 건립기금 쾌척...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 마련    

      
      ▲ 김기선 총장이 오억근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는 10월 22일(금) ‘교수회관 건립기금’ 기부자 

초청 감사 오찬을 갖고 기부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특별히 이번 오찬에는 지스트 개원 초에 지역 과학기술 발전과 연구 지원을 위해 

고액의 기금을 쾌척한 신선설농탕의 오억근 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오억근 회장은 전남 나주군 평동면 지죽리 3번지(現 광산구)에서 1932년 태어났다.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15세에 서울로 상경하여 자동차 계열의 일을 하고 싶

었으나, 중국집에 취직한 것이 평생 직업이 되었다. 중국집 그릇 닦기부터 시작하여 

요리도 배우고 돈을 모아 30세에 독립을 결심하였다. 

보광동 3거리에 중국집 ‘인화원’을 오픈하여 6개월 만에 빚을 모두 갚고 잘되나 싶

었는데, 건물 주인이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해서 가게를 옮겼다. 이후 계속된 사업

실패를 겪다가 잠원동 ‘대림장’에서 설렁탕집을 오픈하였고, 오늘날 신선설농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여러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 후 기반을 다져놓은 오억근 회장은 배우지 못한 아쉬움에 아들 오청 대표에

게 가게를 맡기고 공부를 시작했다. 오억근 회장의 배움에 대한 의욕은 직원들에게 

책을 읽게 하는 독서경영으로 확대되었는데, 신선설농탕은 독서경영으로 문화체육

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2014 대한민국 독서대전에서 우수 직

장에 선정된 바 있다. 

2017년에 문을 연 스페이스 신선미술관(용산구 이태원로 256)은 입장료 대신 1천 

원 이상 자율기부를 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오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이들은 그를 그저 사업가라고만 부르지 않는다.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과학 기술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조력자. 그는 말 

그대로 기부 천사로 회자된다.  

오 회장은 자기 자신에게 돈을 잘 쓰지 않기로 유명하다. 대신 연구비가 없어 어려

움에 처한 연구자들을 직접 찾아가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조장희 박사

(가천의과학대 뇌과학연구소장)의 2테슬러 초전도 MRI 연구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한 바 있다. 

1998년, 지스트도 그의 도움을 받았다. 당시 지스트는 개원 직후로 기관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식사를 대접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 기관의 사정을 전해들

은 오억근 회장은 외국인 식당 건립 기금으로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흔쾌히 

내놓았다. 연구자들이 오롯이 연구에만 힘 쓸 수 있도록 해준 셈이다.

오억근 회장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며, “지스트 발전에 조금이나

마 도움이 되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기선 총장은 “오 회장이 지스트에 보내준 따뜻한 격려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

스트가 지역, 나아가 국가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억근 회장은 ‘하라의 인문물리학’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상은 40여 

편에 이른다. 1998~1999년 오억근 회장이 지스트에 기부한 1억 5천만 원의 교수회

관 건립기금은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하여 3억 원이 넘는다. 


